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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간북한은 1953년정전협정과포로의대우및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의보호에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명백히위반하여약 5만명의국군포로와 10만명의민간인납북자송환을거부하고있습니다.
1953년이후로도북한은베트남전과 1970년해군방송선 I-2호정나포사건, 1955년부터 1987년사이에 60건이
넘는어선나포와 1969년대한항공 YS-11기납북사건을비롯하여최소 516명의국군포로와민간인납북자의
송환을거부하고있습니다.최근에는지난 10년간북한은최소 6명의한국시민(김국기,최춘길,김정욱,김원호,

고현철및신원미상 1인)을억류중입니다.

우리는귀하가 2023년 5월 17일윤석열대통령과의정상회담및공동성명에서북한내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다룸으로써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인권,민주주의,법의지배,책임규명증진이라는공동의가치를
시현할것을촉구합니다.

우리는 2022년 11월 13일프놈펜성명에서한국윤석열대통령,일본기시다총리,미국바이든대통령이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또한 북한에
억류된대한민국국민이즉각석방되어야한다는데대한지지를표명”한것에주목합니다.1

뒤이어 2022년 12월 9일 유엔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시민, 일본 및 대한민국 시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북한에 자의에 반하여 붙잡혀 있는 다른 국적자들, 미송환 전쟁포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억류자, 피랍자, 실종자에 관한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이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한국과캐나다를포함한 31개국의공동성명이있었습니다.2

최근 2023년 4월 2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국군포로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력을강화할것이다”고하였습니다.3

우리는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 및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고 회담 후 특히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전원즉각송환과책임규명실현등모든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관련문제의즉각해결을위한국제적
외교노력을공동으로선도할것을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과거 외교 노력이 2018년 5월 9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마지막 미국 시민 3인(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의 석방 및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이미
식별된유해를포함한미국전쟁포로·실종자(POW/MIA)유해의즉각송환공약으로귀결된것에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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